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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세계 최고 권위의 피아노 경연 ‘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임윤찬 씨에게 축전
- 대한민국의 품격과 매력 전 세계에 알린 젊은 음악가들의 도전에 감사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6월 18일(미국 현지 시각) 

‘2022 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피아노 연주자

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만 18세인 임윤찬 씨는 2019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외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피아노 연주자이다. 지난해

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영재로 입학했다.

  ‘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미국 포트워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다. 라두 루푸, 알렉세이 술타노프, 올가 

케른, 손열음 등 국내외 유명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 대회를 거쳤다. 직전 

대회인 2017년에는 선우예권 씨가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임윤찬 님의 재능은 익히 알려졌지만, 이번 우승으로 

뛰어난 기량과 무한한 예술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젊은 음악가들의 도전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시대와 세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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